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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학생들이 국악 창작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환경을 만들
어 주기 위하여 교구를 활용한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간보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삼소박 카드와, 가락짓기 교구를 사용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 창작활동 등에서 활용되며, 학생들은 카드를 생략ㆍ교환ㆍ추가 등의 형태로 조합하
면서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관계 및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가락짓기 교구는 2음ㆍ3음ㆍ육자
배기토리ㆍ메나리토리 가락짓기로 활동하였으며, 교구판에 음카드와 음색깔 카드로 가락을 
만들면서 선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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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 for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creative 
class with the use of teaching aids. For this purpose, a set of Samsobak cards that utilize 
the basic principles of Jeongganbo and a melody making tool a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Samsobak cards are used for rhythm formats and the utilization of lyrics, by 
omitting, exchanging, and adding rhythm cards, they are led to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and the principles of rhythm formats and the utilization of lyrics. The 
melody making tool is used for the melody making activity with 2 notes, 3 notes, 
yukjabaegitori, and menaritori rhythms. A melody is composed by using note cards and 
note color cards on the teaching ai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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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등학교 음악교과에서 창작활동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음악적 역량과 목표 성취
를 위한 주요한 요소이다. 초등 음악과 교육목표는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
고, 기초적인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4). 또한 음악은 고정되거나 완성된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대상이어야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익히는 음악교육이어야 하며,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부를 줄 아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Kim, 2013, p.23). 이같이 음악교육이 지향
해야 할 방향과 학습의 도달점은 창작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체계1) 중 국악 단원에서 창작활동에 기본이 되는 

부분은 장단꼴, 말붙임새, 가락짓기이다. 장단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3∼4학년이 
세마치장단ㆍ자진모리장단, 5∼6학년은 굿거리장단ㆍ중중모리장단으로 학년별로 구분
하여 제시되었으나,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6학년 모두 ‘장단’으로 표기되면서 4
학년 교과서에서도 중중모리 장단꼴이 소개되고 있다. 말붙임새 활동은 3∼6학년까지 
학년별 1∼3개의 제재곡에서 말붙임새 활동을 하고 있으며, 3∼4학년은 자진모리장단·
세마치장단, 5∼6학년은 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의 제재곡을 활용하고 있다. 
가락짓기는 3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2마디 정도의 가락을 짓는 활동’으로 3학년

부터 다루어졌으며, 2음을 이용한 전통 가락 창작하기 활동은 2007 개정 교육과정까
지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9ㆍ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3∼4
학년의 가락창작 활동이 제외되고, 5∼6학년에서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
하는 활동으로 제시된다. 즉 가락짓기는 3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부터 다루어지던 활
동이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3학년에서 제외되었고 현행 교과서에서는 5∼6
학년부터 메나리토리·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을 살려 가락짓기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1979년 3차 교육과정 때 보다 기본 악기 연주가 가능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체험 환경이 다양해졌음에도 가락짓기 활동이 3∼4학년에서 제외된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음악 교과서에서 가락짓기는 지역별 토리의 선율을 창작하는 활동은 선을 그리며 가
락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선율을 이해하여 가락을 
만들고, 완성된 가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1)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체계 중 국악에 해당되는 개념 요소는 장단·장단의 세, 장단꼴, 말붙임
새, 여러 지역의 토리, 시김새, 형식(긴·자진형식, 시조형식), 한배의 변화 등이 있다. 음악과 성취기준 해
설에 제시된 국악 창작활동은 장단꼴ㆍ말붙임새 만들기, 가락짓기, 노랫말 바꾸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국악과 관련된 음악 만들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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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창작 학습은 ‘별도의’ 수업이 아니라, ‘연계적인’ 수업이고, ‘자연스럽게 창의성
을 발휘하게 하는’ 수업이 되는 것이다(Kwon, 2017, p.8). 또한 학생들은 음악을 ‘바
라보는’ 것만으로는 음악적 장르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체계
적이고 탐구적으로 음악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
식과 음악적 경험을 연결 짓는 적극적 경험을 강조한다(Kim, 2001, p.22). 이처럼 창
작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체적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연구를 위하여 먼저 국악 창작 활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창작국악 활동에 

관한 연구는 말붙임새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말붙임새는 3ㆍ
4학년 말붙임새 창작활동을 분석하고(Park, 2015), 민요의 장단별 말붙임새 유형과 
교육방안을 제시하였으며(Kim, 2013), 가창 제재곡에 관한 말붙임새를 고찰하는
(Byun, 2011)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장단과 연관된 연구에서는 장단의 말붙임새
를 활용하여 리듬을 창작하는 활동(Kim, 2010), 전래동요의 말붙임새를 이용하여 리
듬창작 방안(Park, 2009)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악 창작 수업에 교구를 활용한 연
구와 가락짓기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고는 국악 창작 수업에서 학생들이 구체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음악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신만의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교구를 활용한 수업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간보
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만든 삼소박 카드와, 가락짓기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겠다. 
정간보는 세로로 된 악보이지만, 학생들의 읽기 방법을 고려해서 교과서에 사용되는 
방법대로 가로로 된 정간보를 사용하겠다. 연구의 범주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국
악단원 중에서 말붙임새, 장단꼴, 가락짓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겠다.

Ⅱ. 리듬짓기를 위한 교구 활용방안

한국음악에서 시가와 관련된 요소 중에는 장단과 말붙임새 등이 있다. 한국음악의 
장단은 장단은 소박2)이 모여서 한 박을 이루며, 장단에 사용되는 소박은 2소박, 3소
박, 2소박과 3소박이 섞여 사용되는 혼소박이 있다(Kim, 2015, p.65). 음악 교과서에
는 3소박 1박이 세 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세마치장단과 3소박 네 개 한 장단
인 자진모리장단ㆍ굿거리장단ㆍ중중모리장단이 사용되며, 이 장단들의 공통점은 3소박
이 한 박을 이루는 구조이다.

2) 1개의 박이 2개나 3개로 쪼개어진다고 보는 것은 분할론이며, 이때에는 소박을 ‘분박’이라고 한다. 반대
로 1개의 박이 2개 혹은 3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을 집합론이라하고 ‘소박’이라고 한다. 서양
음악은 분할론체계이며, 한국음악은 집합론체계이다. (김혜정, P. 125)



이정민
178  음악교육연구 제49권 2호(2020. 5)

현재 음악 교과서에서 말붙임새와 장단꼴에 활용되는 자료는 가로로 된 정간보가 
그려진 활동지와 음악 교과서 부록에 제시되어있는 붙임딱지가 있다. 가로로 된 정간
보는 교과서에 학생 스스로 장단부호를 그려 넣으며 사용하고, 붙임딱지는 스티커 형
태로 학생들이 원하는 삼소박 1박의 장단꼴을 붙이게 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이 
같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 개인활동으로 사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잘못 붙였을 때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개의 장단꼴을 나열식으
로 붙이는 경우도 생기게 되며, 모둠이나 발표 활동에서 시각적으로 제시하는데 아쉬
움이 있다. 이에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및 발표 활동에서도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교구를 고안하려고 한다.

1. 리듬 창작을 위한 도구 제안

리듬관련 창작을 위한 도구는 교과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삼소박의 원리를 이용하여 
삼소박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 삼소박 카드는 소박이 모여서 박을 이루고, 박이 모여 장
단꼴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1개의 카드는 한 박자를 의미한다. 작은 박을 의미하는 소박
이 세 개가 모여 한 박을 이루며 삼소박 카드 세 개를 붙이면 삼소박 3박자 한 장단인 
세마치장단, 네 개를 붙이면 3소박 4박자 한 장단인 자진모리장단ㆍ굿거리장단ㆍ중중모
리장단의 장단꼴을 만들 수 있다. 삼소박 카드의 원리는 다음 [Figure 1]과 같다.

 sobak sobak sobak   
 ┗ One Beat ┛    → Samsobak 1 beat

⦶
┗Samsobak 1 beat┛

⦶
       → Samsobak 4 beat 1 forms of rhythm

⦶
┗Samsobak 1 beat┛                 

⦶
 → Samsobak 3 beat 1 forms of rhythm

[Figure 1] Principles of Samsobak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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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소박 카드는 교사가 현장에서 만들기 용이하고, 학생들에게는 개인 활동뿐만 아
니라 모둠ㆍ발표 활동을 할 때 활용 되도록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였다. 만드는 방법은 
가로로 지정한 A4용지에 삼소박 한 박자 모양의 표 두 개를 그리고, 소박 안에 여러 
가지 장단 부호를 그려 넣고, 출력한 후에 코팅을 한다. 삼소박 카드는 아래 [Figure 
2]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장단 부호가 그려져 있는 카드와 빈 카드가 있으며, 코팅
한 삼소박 카드 뒤에는 종이자석을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붙인다.

Samsobak Jangdan cards Samsobak cards

[Figure 2] Samsobak cards

교사나 학생이 활동을 할 때 장단 부호가 그려진 삼소박 카드는 여러 가지 장단 부
호를 선택해서 장단꼴을 만들 수 있고, 빈 삼소박 카드는 화이트 보드펜으로 장단을 
그려 넣거나 말붙임새, 노랫말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코팅이 된 삼소박 카드는 보
관과 이동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모둠 활동을 할 때 함께 의견을 조
합할 수 있다. 또한 카드에 자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사가 창작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할 때나, 학생들이 발표할 때 칠판에 카드를 붙여서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소박이 모여서 박이 되고, 박이 모여서 장단을 이루는 원리를 사용

하여 만든 교구이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 노랫말 창작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를 분리하고 재조합하면서 다양하게 창작하여 
표현할 수 있고,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기본 원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삼소박 카드 활용방안

1) 장단꼴 만들기 

장단꼴 창작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 3∼6학년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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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3학년은 자진모리장단, 4학년은 세마치장단과 자진모리장단, 5학년은 세마
치ㆍ자진모리ㆍ굿거리장단, 6학년은 굿거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의 장단꼴을 바꾸어 장
구로 연주하는 활동을 한다. 이 같은 장단꼴 창작 활동을 위해 삼소박 카드를 사용하
여 진행한다. 
삼소박 카드를 사용해서 장단꼴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장단과 박은 

호흡의 개념으로 작은 소박이 모여서 한 박을 이루기 때문에 아래 [Figure 3]과 같이 
소박의 수를 세며 삼소박 카드를 붙여 기본 장단을 만든다. 카드 한 장은 한 박자를 
의미하게 되며, 세마치장단은 세 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자진모리장단ㆍ굿거리장단ㆍ중
중모리장단은 네 개의 카드를 붙이며 장단을 만든다. 장단 부호가 적힌 카드를 사용할 
때는 장단 구음을 읽으면서 카드를 붙이고, 장단부호가 적혀 있지 않은 빈 카드의 경
우에는 카드를 붙인 후에 보드펜으로 장단부호를 표기하면서 구음을 읽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정 장단이 완성되면 장단의 호흡에 맞춰 신체표현하며 구음을 읽고, 장구
로 연주하여 장단을 익힌다. 

One e and ＋ Two e and ＋ Three e and ＋ Four e and

↓

⦶
<Jajinmori Jangdan>

⦶ i ⦙ i

<Gutguri Jangdan>

⦶
<Jungjungmori Jangdan>

[Figure 3] Example of making beats with Samsobak Cards

삼소박 카드를 사용한 장단꼴 창작활동은 장단의 부호카드를 분리하고 재조합 하면
서 장단꼴을 만든다. 장단의 기본 장단꼴을 삼소박 카드를 사용하여 만든 후에 박자별
로 분리하고 여러 가지 예시 장단꼴 카드를 재조합해서 만들게 된다. 특정 장단꼴에 
한배가 변하지 않도록 장단의 첫 번째와 마지막 카드는 그대로 두고 가운데 두 박자 
정도만 재조합 하여 만들고, 장단꼴에 익숙해지면 장단부호가 생략되거나 추가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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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꼴 카드를 선택하여 만든다. 장단 부호가 적혀져 있지 않은 빈카드를 사용하여 장
단 부호를 적어 넣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다. 
완성된 장단꼴은 가창영역과 기악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창영역에서는 제재곡

에 어울리는 장단꼴을 만들어 연주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장단꼴
을 짝이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연주해 주고 역할을 바꾸어 연주하고 노래 부른다. 또
는 노래에 어울릴만한 여러 가지 장단꼴을 만들고 제재곡에 맞춰 연주하는 활동을 통
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장단꼴을 선정한다. 이 같은 활동은 자신이 만든 장단꼴에 맞
춰 노래를 부르고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악영역에서는 만든 장단꼴을 장구로 연주하거나, 소고· 꽹과리ㆍ북ㆍ징 등으로 

합주한다. 악기로 합주를 할 때 사용할 장단꼴은 악기의 특성에 맞게 악기별로 장단꼴
을 만들 수 있다. 합주용 장단보는 사용할 악기의 개수만큼 가로 방향으로 카드를 붙
여 만들고, 완성된 장단꼴은 악기를 합주해 보면서 악기 소리의 어울림에 따라 장단 
부호를 조정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특
성에 맞게 악기 소리의 어울림을 탐색하고 장단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창작하여 내면
화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삼소박 장단꼴 카드를 사용하는 창작활동은 개인, 모둠활동으로 

가능하며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Making a rhythm pattern 
by selecting Jangdan cards

Presenting rhythm pattern 
made by groups

Performing the completed 
rhythm pattern

[Figure 4] Examples of the usage of Samsobak rhythm cards

〔Fig. 4〕와 같이 모둠활동을 할 때 장단 카드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장단을 만들 
때 모둠원이 함께 삼소박 장단카드를 선택하여 조합하며 만들면서 장단의 구성 원리
를 알게 되고, 카드를 선택하여 붙이면서 모둠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방 모둠이 발표하는 장단꼴이 시각적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잘된 점과 보
완할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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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붙임새와 노랫말 만들기 

말붙임새는 노랫말이 붙어있는 모양을 말하며, 노래의 기본 리듬꼴이다. 현재 교과
서에서 말붙임새 활동은 3∼4학년은 1∼3개의 제재곡, 5∼6학년은 2∼4개의 제재곡
에서 말붙임새 바꾸기 활동이 있다. 3∼4학년은 자진모리장단ㆍ세마치장단, 5∼6학년
은 굿거리장단ㆍ중중모리장단의 제재곡을 활용하고, 대체로 말붙임새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한다. 
말붙임새 바꾸기 활동은 삼소박 카드를 사용하여 만든다. 먼저 노랫말을 시처럼 읽

어본 후에 노래를 부르고, 가락을 넣지 않은 상태로 말붙임새를 읽고 활동 준비를 한
다. 교사는 노래에 따른 말붙임새를 아래 [Figure 5]와 같이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읽어본 후에 일부분의 말붙임새를 바꾸어 가며 말붙임새의 원리를 확인한다. 한꺼번에 
말붙임새 카드를 모두 바꾸는 방법 보다, 말붙임새가 달라진 카드 한 장씩 바꾸어 가
며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예시로 바꾼 말붙임새를 가지고 노래로 불러보며 말붙임새와 
장단의 원리를 이해한다.

[Figure 5] Examples of the activity to change the utilization of lyrics

학생들은 아래 [Figure 7]과 같이 노랫말이 적혀 있지 않은 빈 삼소박 카드에 보드
마카를 사용하여 말붙임새를 바꾸고, 스스로 불러보며 확인하며 수정하거나, 짝과 함
께 상대방 말붙임새를 확인해 주고 평가해 주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바꾼 말붙임새 카드는 칠판에 붙이고, 친구들이 만든 말붙임새를 순서대로 읽어보며 
잘된 점과 보완할 점을 이야기 나눈다. 학생들이 바꾼 말붙임새로 노래를 부를 때는 
교사가 장단을 쳐주어 장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붙임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6] The activity to change the utilization of 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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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삼소박 카드를 사용한 말붙임새 창작활동으로는 말붙임새에 어울리는 동물
소리를 넣어 만들어 부르거나, 노래에 사용된 말붙임새에 동물소리를 넣어부르는 방법
이 있다. 말붙임새에 어울리는 동물소리 만들기는 삼소박 카드 첫 번째 소박에 한 글
자를 넣거나 첫째 둘재 소박, 첫째 셋째 소박, 삼소박에 맞추어 동물소리를 표현하는
데, ‘짹’, ‘삐악’, ‘야-옹’, ‘멍멍멍’으로 만들 수 있다. 말붙임새에 동물소리 넣어 부르기
는 음악시간에 배웠던 ‘남생아 놀아라’와 같은 전래동요를 활용하여 부를 수 있으며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peep   quack quack   maa baa   woof woof woof

<Creating an animal sound that matches the wording>

 nam saeng -a nal -a la

⇩
peep maa baa quackquack peep

chol -lae chol  lae  ga jal non da

⇩
maa baa woof woof woof quackquack peep

<Singing with animal sounds>

[Figure 7] Exemplary activity for the utilization of lyrics 

[Figure 7]의 말붙임에 어울리는 동물소리 넣어 부르기는 인천 양지초등학교 1~2
학년 각 3개 학급, 서울 삼양초등학교 3학년 5개 이상 학급에 적용해 보았던 활동으
로, 다른 제재곡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말붙임새에 맞게 넣어 부르는 학생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구를 사용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기초적인 말붙임새 
수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랫말 창작활동은 노랫말의 특정 부분에 말붙임새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들거

나, 한 장단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모두 바꾸는 활동으로 가능하다. 특정 단어를 바꿀 
때는 삼소박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든다. 한 장단의 노랫말을 바꿀 때는 세 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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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 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모두 바꾸기를 할 때는 한 모둠마다 정해진 소절을 만들
고 칠판에 연결해서 모두 함께 한 곡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일부 노랫말을 바꾸는 예로, <자장가>에서 ‘우리 아기’ 부분

에 ‘우리’ 대신 넣을 수 있는 노랫말을 만든다. 저학년의 경우 카드 한 장을 나누어 주
고 노랫말 중 일부분인 단어 바꾸기에 사용하기에 가능하다. 서울 삼양초등학교 3학년 
5개 학급 학생들에게 적용 해 보았는데, ‘어여쁜, 깜찍한, 튼튼한, 건강한, 똑똑한’ 등
으로 만들었으며, 학생들이 만든 노랫말 카드를 칠판에 제시하고 모두 함께 불러보았
다. 학생들의 노랫말 만들기 활동 모습은 다음과 같다.

Creating a part of lyrics Presenting the finished product

[Figure 8] Appearances of creating lyrics

노랫말 말붙임새 카드는 모둠활동의 활용이 가능하다. 모둠별로 3장 또는 4장의 삼
소박 카드를 가지고 개인별 활동지를 사용한 후에 가장 잘 만들어진 작품을 선정하여 
삼소박 카드에 옮겨 적거나, 모둠 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카드에 표기하며 만든다. 모
둠별로 완성된 말붙임새ㆍ노랫말을 칠판에 붙이고, 모두 함께 불러보며 장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붙임새나, 주제에 잘 맞게 만들어진 노랫말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평가 활동이 된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 바꾸기, 노랫말 창작이 모두 가
능하며 노랫말에 어울리게 장단꼴을 바꾸어 완성하는 활동으로 소박과 장단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리듬짓기를 위한 교구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he use of 
Samsobak cards

Making forms of rhythm

Teaching aids for 
creating rhythms

Changing utilization of 
lyrics

Creating lyrics

[Figure 9] Structure chart of rhythmic cre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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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창작을 위한 교구는 소박이 모여서 박을 이루는 원리로 만든 삼소박 카드 활용
을 제안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교사가 현장에서 만들기 용이하고, 학생들에게는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ㆍ발표 활동을 할 때 활용되도록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였으며 
장단꼴 만들기ㆍ말붙임새 바꾸기ㆍ노랫말 만들기에 사용하였다. 장단꼴 창작은 장단 
부호카드를 분리하고 재조합하거나 장단부호를 적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만든다. 말붙
임새와 노랫말 창작은 삼소박 카드에 직접 적어 넣어 만드는데 특정 부분에 말붙임새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들거나, 한 장단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모두 바꾸는 활동으
로 가능하다. 창작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소박과 장단, 말붙
임새와 가락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Ⅲ.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 활용방안

가락짓기는 교과서 제재곡의 주요 구성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특징이 드러나도록 가
락을 만드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선율의 높낮이나 구성음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구체
적 체험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간보의 원리와 계이름 카드를 이용하여 교구를 
만들었으며, 교구를 사용한 가락짓기 창작활동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 제안

가락짓기 교구는 전래동요나 지역적 특징을 지닌 악곡의 구성음을 표현 할 수 있도
록 2음ㆍ3음ㆍ메나리토리ㆍ육자배기토리에 사용되도록 고안하였다. 2음 가락짓기 교구
판은 가로 2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이 첫 번째 줄은 ‘미’, 다음 윗 줄은 ‘라’를 나타
낸다. 4음 가락짓기 교구판은 2음 가락짓기 교구판을 붙여서 ‘미’ㆍ‘라’ㆍ‘도’ㆍ‘레’를 나
타내며,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3음 가락짓기 교구판은 첫 번째 
줄이 ‘미’, 다음 윗 줄은 ‘라’, 맨 위의 줄이 ‘도’ 자리를 나타낸다. 3음 가락짓기 교구
판은 메나리토리ㆍ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2음ㆍ3음ㆍ4음 가락짓
기 교구판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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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a la la ← Position of ‘la’

mi mi mi mi ← Position of ‘mi’

do do ← Position of ‘do’

la la la la la la ← Position of ‘la’

mi mi mi mi ← Position of ‘mi’

re ← Position of ‘re’

do do do ← Position of ‘do’

la la la la ← Position of ‘la’

mi mi ← Position of ‘mi’

[Figure 10] Principles of creating melodies using 2 notes, 3 notes & 4 notes

이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락짓기 교구를 만들었다. 가락짓기 교구는 높이를 나타
내는 ‘교구판’과, 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음카드·음색깔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음 높이 
교구판은 가로 두 줄과 세로 네 칸씩 나누어져 있으며, 네 칸은 다시 3개씩으로 나뉜
다. 가로줄은 음 높이, 세로 줄은 3소박 4박자 형을 나타낸다. 4음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판은 2음 가락짓기 교구판을 위 아래로 붙여서 사용한다. 
교구판은 아래 [Figure 11]과 같이 벨크로 보드판을 잘라서 만들고, 음카드는 코팅

을 하여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서 교구판위에 음카드를 자유롭게 붙였다 뜯을 수 있도
록 하였다. 현재 음악 교과서에서 가락짓기 활동은 3소박 4박자 장단에서 주로 사용
되기 때문에 교구판은 3소박 4박 한 장단의 형식이 되되록 검정색 마킹테이프를 붙여 
1박 마다 구분이 되도록 하였다. 
교구판은 교사가 제시용으로 칠판에 붙여 사용하거나, 만든 결과물을 발표할 때 공

유할 수 있도록 자석을 사용하여 칠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교구판은 두 개를 이
어 붙이면 4개의 칸이 만들어진다. 한 칸은 1박을 나타내며 한 칸에 3개의 음 카드를 
붙일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도록 삼소박 2박이 기본 교구 틀이 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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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ids for 2 or 4 notes to 
create melody

Teaching Aids for 3 notes to create 
melody

[Figure 11] Teaching aids to create melody

음을 나타내는 카드는 ‘음카드’와 ‘음색깔 카드’가 있다. 음카드는 ‘미’ㆍ‘라’ㆍ‘도’ㆍ‘도
시’ㆍ‘솔’이 적힌 색깔 카드이고, 음색깔 카드는 색으로만 계이름을 나타낸다. 음색깔 
카드의 노란색은 ‘미’, 파란색은 ‘라’, 빨간색은 ‘도’, 하늘색은 ‘솔’, ‘도시’ 카드는 도는 
꺾는소리 시김새를 나타내기 위해 빨간색 글씨를 사용하였다. 음카드에 특정 색을 정
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사용하는 유율 타악기들과 음 색깔과 같게 하여, 
학생들이 교구판을 사용하여 만든 가락을 실로폰이나 핸드벨로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Note cards Note color cards

[Figure 12] Note cards and note color cards

계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음색깔 카드는 보드펜을 사용하여 노랫말을 표기할 수 있
다. 음색깔 카드를 교구판에 붙여서 가락을 만들고 음색깔 카드에 노랫말을 써 넣고, 
교구판을 칠판에 붙인 후에 모두 함께 불러보는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락짓기 
교구판을 가지고 모둠 활동을 할 때 음카드나 음색깔 카드를 모둠별로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카드를 붙였다 뜯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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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락짓기 교구 활용방안

1) 2음ㆍ3음 가락짓기

2음 가락짓기는 ‘미’ㆍ‘라’, 3음 가락짓기는 ‘미’ㆍ‘라’ㆍ‘도’를 사용하여 가락을 만든
다. 초등학교 전래동요는 2∼3음으로 구성된 제재곡들이 대체로 많다. 2개의 음으로 
곡을 만드는 경우는 아이들의 노래나 놀이와 관련된 유희요에 많이 사용되는데 전국
적으로 나타난다(Kim, 2013, p.37). 이처럼 2음 가락짓기는 특정 음악의 특징을 나타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창 활동을 통해 익힌 2음으로 가락짓기 창작활동으
로 가락을 만들어보는 기초적인 활동, 3음 가락짓기의 전 단계 연습 및 준비 단계의 
활동이 된다.
가락짓기를 하려면 먼저 특정 음에 대한 시창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신체표현을 하

며 음정 관계를 확인한다. ‘미’는 배, ‘라’는 어깨, ‘도’는 머리를 양 손으로 짚으며 표현
한다. ‘도시’는 손가락을 머리위에서 폈다가 접으면서 표현하고 ‘솔’은 배를 짚는다
(Lee, 2019, p.238). 손으로 음정이 나타내는 곳을 짚으며 상행선율과 하행선율을 연
결하여 부르고, 빠르기를 다르게 하며 즐거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기본 가락을 익히
도록 한다.  
3음 가락짓기를 위한 구성음 시창은 상행선율에서 ‘미-라-도’ 와 하행선율 ‘도-라-

미’를 신체표현하며 부른다. 교사를 따라 천천히 ‘미-라-도’, ‘도-라-미’를 표현하다가 
점점 빠르게 상행과 하행선율로 신체표현한다. 빠르기의 단계는 3단계 정도를 사용하
여 ‘느리게-보통-매우빠르기’의 1단계∼3단계를 사용하거나 저학년의 경우 ‘거북이-강
아지-치타’의 상징적인 단계로 제시하면 즐거운 음악놀이 활동이 되며 신체표현하면서 
구성음을 반복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3음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교구를 사용한 2음과 3음 가락짓기 방법은 가로선이 두 줄로 된 2음 교구판과 세 

줄로 된 교구판에 계이름이 써 있는 음카드를 붙여 가락을 만든다. 2음 가락짓기는 
두 줄짜리 교구판을 사용하고 3음 가락짓기는 세 줄짜리 교구판을 사용한다. 가장 아
래는 ‘미’ 카드를 붙일 수 있는 자리이고 다음 위는 ‘라’를 붙일 수 있는 자리, 다음 칸
은 ‘도’ 카드를 붙인다. 2음은 ‘미’ㆍ‘라’ 카드를 사용하여 가락을 만들고 3음은 ‘미’ㆍ
‘라’ㆍ‘도’ 카드를 사용한다. 만들어진 가락은 신체악기와 핸드벨을 사용해서 가락을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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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note cards / Using note color cards
To express one’s body 

by playing

[Figure 13] Example of using a melody making tool

가락이 익숙해지면 음카드를 계이름이 없는 음색깔 카드로 바꾸어 붙이고 음색깔 
카드 위에 보드펜으로 노랫말을 써서 완성한다. 처음에는 음카드로 만든 후에 음색깔 
카드로 바꾸어 가락을 만들지만, 활동하면서 음이름과 음색깔을 연관시킬 수 있게 되
어 음색깔 카드만으로도 가락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구를 사용한 가락짓기는 개인활
동이나 모둠활동으로 가능하며, 친구가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모둠원 들이 헨드벨로 
연주하거나 신체표현하는 발표수업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2)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요를 ‘남도민요’라 하고 그 음악적 특징을 ‘육자배기
토리’라고 한다. 주요 구성음은 ‘미ㆍ라ㆍ도’이며 ‘미’의 떠는소리와 ‘도’에서 ‘시’로 꺾는 
소리의 시김새가 특징이다. 기본음을 시창하기 위하여 신체표현을 하며 구성음 가락을 
부르는데, ‘미’는 배, ‘라’는 어깨, ‘도’는 머리, ‘도시’는 손가락을 머리위에서 폈다가 접
으면서 표현하고 신체표현을 하며 상행 선율과 하행 선율을 연결해서 부르며 가락짓
기를 준비한다. 
교구를 사용한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는 ‘미’, ‘라’, ‘도’, ‘도시’ 카드를 사용하여 만든

다. 먼저 [Figure 14]와 같이 ‘미’, ‘라’ ‘도’ 카드로 3음 가락짓기를 만들고 핸드벨과 
신체표현을 하며 가락을 확인한다. 그 다음 ‘도’ 카드 자리에 ‘도시’ 카드로 바꾸어 붙
여서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가락을 만든다. 육자배기토리는 하행선율에서 
‘도시’의 꺽는 시김새가 특징이므로 ‘도시’ 부분에서는 손가락을 머리 위에서 꺾어 내는 
신체표현을 하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육자배기토리 가락이 익숙해지면 다음 활동으로 노랫말을 넣어 부를 수 있다.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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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음카드를 음색깔 카드로 바꾸어 붙여서 육자배기토리 가락을 만들고 카드 위에 
보드펜으로 자신이 만든 노랫말을 적어 넣고 완성한다. 교구를 사용해 만든 가락을 악
기와 신체표현을 하며 부른다.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Creating melodies of 3 notes Change 'do' to 'do-si' card

 ⇩

Singing with a color card

[Figure 14] Creating melodies of Yukjabaegitori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를 모둠활동으로 진행했을 때 학생들은 카드 선택의 순서를 
정하거나 가위ㆍ바위ㆍ보, 또는 눈을 가리고 카드을 뽑으면서 활동하였으며, 만들어진 
가락을 발표할 때는 연주ㆍ노래ㆍ신체표현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악기 연주 역할은 
‘도시’의 꺾는 시김새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별도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재미있는 규칙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육자배기토리 가
락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메나리토리는 강원도, 경상도, 함경도, 지역 민요의 음악적 특징이다. 주요 구성음은 
‘미ㆍ(솔)ㆍ라ㆍ도′ㆍ레′’이며 상행할 때 ‘솔’을 사용하지 않고, 하행할 때 ‘라’-‘미’의 경
과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민속음악의 지역적인 특징은 하행선율에
서 강하게 드러난다(Kim, 2015, p.46).이처럼 메나리토리의 선율의 특징은 하행선율
에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 가락을 만든 후에 하행선율에 ‘솔’을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을 자연스럽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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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할 수 있도록 상행선율과 하행선율 신체표현을 한다. 상행선율 신체표현은 ‘미’는 
배, ‘라’는 어깨, ‘도′’는 머리, ‘레′’는 양손을 세워서 머리 위의 산 모양을 만들고, 하
행선율에서는 ‘솔’은 겨드랑이를 짚으며 배를 표현하는 ‘미’까지 내려온다. ‘라-솔-미’에
서 ‘솔’은 대체로 노랫말을 표현하지 않는 시김새 이므로 ‘라-솔-미’ 부분은 연결되도
록 표현 하는 것이 메나리토리의 선율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교구를 사용하여 메나리토리 가락짓기하는 방법은 아래 [Figure 15]과 같이 3음으

로 가락을 만들거나, 2음 가락짓기 교구판 두 개를 붙여서 4음 가락을 만든다. ‘미-라
-도′’ 또는 ‘미-라-도′-레′’의 가락에서 하행선율인 ‘라’와 ‘미’ 사이에 ‘솔’ 카드를 첨가
하여 메나리토리가락을 만든다. 가락을 계이름으로 불러보고 음색깔 카드로 바꾸어 붙
인 후에 보드펜으로 노랫말을 적어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솔’에는 노랫말을 넣지 않
도록하여 메나리토리의 시김새 선율이 드러나도록 한다. 완성된 메나리토리 가락은 핸
드벨이나 실로폰 연주에 맞춰 신체표현하며 노래로 표현한다. 

The melody making of 3 or 4 
notes

Inserting "sol" between "la" and "mi" cards

To express with songs and hand bells

[Figure 15] Creating melodies of Menaritori  

그밖에 제재곡에서 배운 노래의 일부 가락을 바꾸는 활동으로도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참새노래>의 하행선율이 메나리토리와 동일한 구조인 것을 활용하여 ‘너 어디 
가니’의 ‘라-도′-도′-라-솔-미’ 부분을 3음 가락짓기 교구로 만들고, 다음 가락을 모둠
별로 바꾸어 보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모두 함께 ‘너 어디 가니’ 부분을 표현
한 후에 만들어진 다음 가락을 모둠 순서대로 연결해서 발표하면 <우리반 참새노래>
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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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짓기는 대체로 주제별로 1~2차시로 진행되지만 1차시에 원하는 가락을 모둠별
로 만들기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사는 3음 가
락짓기, 육자배기 가락짓기,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교구판과 해당 카드를 미리 정리해 
두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실제로 인천 초은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은 활동하면서 “육자배기토리를 만들 건데 ‘도시’ 카드 한 개만 더 주세
요.”, “메나리토리를 만들 건데 봉투에 ‘솔’ 카드 대신 ‘도시’ 카드가 잘못 들어 있어
요.” 라는 등, 선율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구조도와 같다.

The use of teaching 
aids

Creating melodies of  
2 or 3 notes

Teaching aids for melody 
creation  

Creating melodies of 
Yukjabaegitori

Creating melodies of 
Menaritori  

[Figure 16] Structure chart of creating melodies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는 정간보의 원리를 사용한 가락짓기 교구판과 음카드, 노랫
말을 적을 수 있는 음색깔 카드 활용을 제안하였다. 가락짓기 교구는 2음ㆍ3음ㆍ메나
리토리ㆍ육자배기토리에 사용하였으며 전래동요나 지역적 특징을 지닌 악곡의 구성음
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음 가락짓기는 ‘미’ㆍ‘라’, 3음 가락짓기는 ‘미’ㆍ‘라’ㆍ
‘도′’ 카드를 사용하고, 육자배기토리는 3음 가락에 ‘도′’ 카드를 ‘도′시’ 카드로 바꾸어 
만들며 메나리토리는 3음ㆍ4음 가락의 하행선율에 ‘솔’ 카드를 첨가하여 만든다. 교구
를 사용한 가락짓기는 개인활동이나 모둠활동으로 가능하며, 친구가 부르는 노래에 맞
추어 모둠원들이 헨드벨로 연주하거나 신체표현하는 발표수업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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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이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서 국악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
히고, 자신이 만든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교구
를 사용한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창작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교구는 
정간보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국악 창작활동은 장단꼴ㆍ말붙임새ㆍ가락
짓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삼소박 카드 활용방

안을 제안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소박이 모여서 박을 이루는 원리로 만든 교구로 장단
꼴과 말붙임새, 노랫말 창작 활동에서 사용하였다. 교구를 사용하여 분리하고 재조합
하여 만든 장단꼴과 말붙임새, 노랫말 창작물은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학생들이 만든 장단꼴과 노랫말은 악기 연주와 노래로 발표하는 활동과 모둠 활동
에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전통음악의 선율 창작과 악곡이 가진 지역적 특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락

짓기 교구를 제시하였다. 가락짓기 교구는 정간보의 원리로 만든 교구로 음높이를 나
타내는 교구판과 음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음ㆍ3음ㆍ육자배기토리ㆍ메나리토리 가
락짓기 창작이 가능하다. 2음ㆍ3음 가락짓기는 ‘미ㆍ라’, ‘미ㆍ라ㆍ도’ 음카드를 사용하
고, 메나리토리는 하행선율에서 ‘라와 미’ 사이에 ‘솔’을 첨가하여 만들고, 육자배기토
리는 ‘도’ 카드를 ‘도시’로 바꾸어 만든다. 음색깔 카드로 만든 가락은 자신이 만든 노
랫말을 적어 넣고 악기나 노래로 표현하여 자신이 만든 가락에 노랫말 만들어 표현하
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글은 국악 수업에서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창작의 즐거움과 장단과 말붙임새의 생성원리를 익히고, 악곡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년별 
5개 학급 이상에 적용하고 쓴 글이다. 그러나 교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의 효과를 수
치로 검증하고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가락짓기는 3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부터 제시되었는데 현행 교육과정은 5~6학년
에서 소개되고 있고, 단계별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에 아쉬움이 있으므로 가
락짓기 창작에 관한 후속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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